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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11월 28일 대통령 발언록

국무회의

한 마디 하겠습니다. 

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또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

는 불법행위입니다. 부당한 횡포이죠.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

명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. 굴복한 것이죠. 현실적으로 상황이 굴복하지 않

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굴복한 것입니다.

 

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

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어렵더라도 해야겠지요. 

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두 가지뿐인데 

만약에 내가 당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그건 임기 중에 

당적을 포기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.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

각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,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, 그러

나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 

어쨌든 임기 동안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

요하면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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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열

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상황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

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

정기국회 이번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정말 걱정입니다. 정치

적 상황에 따라 그렇게 영향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안이나 의안들도 

있을 수 있고,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사

안들도 있을 것입니다.

 

어쨌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히는 법안들은 그렇다 

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총동원해 최

선을 다해 정기국회에 좋은 마무리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